
일본 면방적 – 새로운 선진국형 발상이 살아갈 길 <1/2> 

1760년대에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1830년대부터는 유럽 여러 나라

에 파급된 산업 혁명 이래로 방적업은 세계 자본주의 발달의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신흥국의 치열한 추격으로 일본의 방적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은 매우 어렵다. 여기서는 “선진국인 일본의 방적이 살아갈 길은 무엇인

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여러 방적의 사례들을 소

개한다. 

 ◎ 혁신 기술로 천연 섬유의 기능 소재 개발 

합섬과 비교하면, 면을 비롯한 천연 섬유들은 개발이 뒤지고 있었는데, 스

포츠나 이너(inner) 용도로 수요가 높아지는 데에 따라 기능 소재가 개발되었

다. 천연 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약제를 사용하는 후가공이 중

심이 되어, 기능 합섬과 경쟁하면서 뒤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천연 섬유 100%인데도 높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혁신 소재가 시장에 나

타났다. 

· 구라보의 ‘이브리쿠’는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기술(電子線 graft 重合 技

術)로 만든 소재이다. 그래프트 중합이란 전자선 등의 고에너지(高energy)를 

조사함으로써 기능 폴리머(機能 polymer) 등을 섬유에 분자 레벨(분자 level)

에서 직접 접목(接木 : graft)하는 기술이다. 이로서 천연 섬유의 성질이나 촉

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높은 기능성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후가공과는 

달리, 섬유를 분자 레벨에서 개질하기 때문에 반영구적(半永久的)으로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구라보에서는 2008년 7월부터 ‘흡습 발열(吸濕 發熱), 소취(消臭), 항균(抗

菌)’의 3가지 기능을 붙여준 소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 난연이나 

포르말린(Formalin)을 쓰지 않은 형태 안정 가공 등의 베리에이션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도쿠시마(德島) 공장에 도입된 연속 가공 설비(連續 加工 設備)는 

세계에서 최초로 실용화된 생산 라인이다. 

· 시키보의 ‘뮤막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면 100% 방수 통기 패브릭(防水 

通氣 fabric)이다. 면직물에 독자적인 불소 수지 코팅(弗素 樹脂 coating)을 함

으로써 방수성과 통기성을 함께 덧붙였다. 이 분야는 스포츠웨어(sportswear)

를 중심으로 한 합섬 고밀도 직물(合纖 高密度 織物)의 발수 투습 소재(發水 

透濕 素材)가 핵심이 되겠는데, 뮤 막스는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포인트는 통기성과 투습성의 차이이다. 통기성이란 단위 면적에서 어느 정

도의 공기를 통과시키느냐의 성능이며, 투습성은 단위 시간에 어느 정도 수

증기를 통과시키느냐는 성능이다. 다시 말해서 뮤박스는 내수업에서는 투습 

소재만은 못하지만, 통기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수하며, 합섬의 발수 투습 

소재와 같이 무덥거나 의복 내부에 결로(結露)가 생기지 않으며, 내의가 젖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면 100%의 촉감이 살아있는 새로운 

타입의 고기능 소재이다. 

· 다이와보노이의 피지 오염 릴리스 소재(皮脂 汚染 release 素材) ‘에코 릴

리스(Eco-release)’도 이제까지의 수지 가공 SR 소재(樹脂 加工 soil release 素

材)와는 새로운 발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통 면이나 셀룰로스는 물과 기

름을 모두 잘 흡수한다. 그런데 물과 기름을 비교하면, 물을 더 잘 흡수한다. 

이 성질을 살려, 생지에 피지가 흡수되어도, 이들 물에 담그면, 섬유는 기름



보다도 물을 흡수하려고 하여, 기름을 ‘릴리스(release)’한다. 이것이 ‘에코 릴

리스’의 원리이다. 면이나 셀룰로스 100%의 특징을 살린 새로운 발상의 소재

이다. 

세탁할 때 세제나 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등, 환경 배려 소재(環境 

配慮 素材)이다. 후가공과는 달리, 수지나 약제를 쓰지 않아, 셔츠나 침장 외

에도 베이비(baby)나 키즈(kids)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동

사는 에코 상품 창조 프로젝트(eco 商品 創造 project)인 ‘에코 프렌드(Eco-

friend)’를 개발하고 있는데, ‘에코 릴리스’는 그러한 전략 소재 중의 하나이다. 

· 닛신보의 ‘가이아 코트’는 코튼 섬유 내부에 미공질(微孔疾)의 광물인 ‘제

올라이트(Zeolite : 알루미늄, 소듐, 칼슘 등의 含水硅酸塩의 結晶)’를 만들어낸 

소재이다.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셀룰로스의 비결정 영역에서 제올라이트 

결정을 만들었다. 제올라이트는 분자 구조 사이에 수분이나 가스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분자 구조 사이에 동 이온(銅 ion) 등을 붙여줌

으로써 높은 소취성이나 항균성(抗菌性), 항바이러스성(항virus性)을 나타나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미 마스크(mask)나 농장 작업복으로 실용화되고 있다. 동사에서는 2007

년 6월부터 ‘가이아코트’부(部)를 만들고 미아이(美合) 공장을 거점으로 하여 

개발하고 있다. 농업 용도(農業 用途)나 공업 용도 등의 자재 분야에서의 용

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